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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인들이 날았다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배현진·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왼쪽부터)가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된 뒤 16일 환하게 웃고 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는 김은
혜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11일 선거운동 모습. 뉴시스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직 방송사 아나
운서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또 후보를 가
족으로둔연예인들의희비가엇갈렸다.

고민정, 배현진, 한준호 등 지상파 방
송사 아나운서 출신들이 각기 지역구에
서 1위를 차지하며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KBS 아나운서 및 청와대 대변인 출
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 전 서울시장인 미래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고 당선자는 2017년 KBS를 퇴사해 당
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
선 캠프에 합류해 미디어본부 대변인 역
할을 맡았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송파
을)도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0년
부터 7년 동안 ‘뉴스데스크’를 진행했
다. 이후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에 입당
하며 정치 입문했다. 역시 MBC 아나운
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경
기 고양을), 전 KBS 아나운서 박성준 더
불어민주당 후보(서울 중구성동을)도 격
전지에서 각각 승리했다. MBC ‘뉴스데
스크’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성남분당갑)

도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의 가족인

연예인들에게도 시선을 쏠린다. 일부는
가족이 당선하는 기쁨을 누렸고, 또 다
른이들은낙선의아쉬움을삼켰다.

연기자 유오성의 형인 강원 홍천·횡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유오성은 2일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형을 도와 유세현장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래퍼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미래통합당후보도당선됐다.

반면 심은하는 남편 지상욱 미래통합
당 후보가 상대인 박성준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는 상황을 맞았다. 유세 현장을
누비며 남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패배
의 쓴잔을 마셨다. 연기자 이하늬의 사

촌지간인 문석균 무소속 후보와 윤세인
의 아버지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도 낙선했다. 문 후보는 문희상 국회의
장의 아들이다.

한편 이번 총선 개표방송을 진행한 각
방송사들의 시청률 성적도 엇갈렸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
르면 각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한 15일 오후 6∼7시 시청률은 KBS가
11.7%로 1위를 차지했다. MBC 4.9%,
SBS 3.8%였다.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
로 한 예측은 빗나갔다. KBS는 더불어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모두
155∼178석, MBC는 153∼170석, SBS
는 153∼177석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는
180석이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총선킬러’로뜬전직아나운서들
고민정·배현진·한준호·김은혜 등
지상파 아나운서·기자 출신들 선전
형 유세 팔 걷은 유오성 당선 웃음
남편 뒷바라지 심은하는 낙선 눈물

봅슬레이 이용 총감독도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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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총감독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도전 무대는 정치
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
은 올 1월이다. 여당인 더
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
계 인사로 그를 영입했다.
그는 “국민께 받은 사랑
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
켜 세워줬듯 고단한 국민의 손을 잡겠다”
는 출사표를 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를 택했다. 전략공천을 받은 곳이 광명갑
이다. ‘광명을 스포츠·레저·문화·예술 인
프라가 조성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
약을 내걸고 총선에 뛰어든 그는 스포츠에
서처럼 마침내 또 한번의 드라마를 썼다.
당선 후 그는 “그간 제가 흘린 땀방울이 정
직하게 금메달로 드러났듯이 국회와 광명
시에서도 제가 흘린 땀방울을 통해 광명
발전의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봅슬
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이
용 전 총감독(42)도 금배지를 달았다. 미래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대표로 나선 이 전 감독은 후보 18번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평창올림픽에서 스
켈레톤 윤성빈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봅슬레이 4인승의 공동 은메달 등 한국동
계종목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체육학 박사이자 스포츠 정책전문
가인 그는 현재 봅슬레이·스켈레톤 국제
연맹 스포츠 위원이다.

‘경비행기추락사’ 로이할러데이…사고당시마약·곡예운전

2019년명예의전당입성MLB스타

ESPN “판단잃을정도모르핀검출”

로이 할러데이

2017년 11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투수 로이 할러데
이(1977∼2017)가 사고 당시 마약류를 복
용하고 곡예운전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6일(한

국시간) 미국 연방교
통안전위원회(NTS
B)가 발표한 보고서
를 인용해 “사고 당시
할러데이가 위험한
조종을 반복했고, 체
내에서 고농도의 암
페타민 등도 검출됐

다”고 보도했다.

NTSB는 “할러데이가 사고 1개월 전 구
입한 2인승 경비행기 아이콘 A5를 타고 플
로리다 해안 상공에서 시속 85마일(약
137km)의 속도로 해수면 5피트(약 1.5m)
이내의 높이까지 하강을 반복했다”며 “체
내에서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의 고농도 모
르핀과 항우울제, 치료에 사용되는 양의
10배에 해당하는 암페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할러데이는 사고 1주일 전 자신

의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콘 A5로 해
상을 비행하니 전투기를 조종하는 기분이
었다”고 올렸는데, 이는 곡예운전이 처음
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할러데이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이
던 2003년과 2009년 2차례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이적 첫해인 2010시즌에는 메이저리그 역
대 20번째 퍼펙트게임을 달성하기도 했다.
16시즌을 뛰며 총 3차례 시즌 20승 이상을
거두는 등 통산 203승의 업적을 남겼다. 사
망 2년 뒤인 2019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
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